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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Haeng Chym Pyun(行鍵篇) of the Young Chu(靈樞)

까ie Haeng Chym(行鐵) which is the sixty seventh chapter of the Young Chu(靈樞),

predominantly explicates the six kinds of needling reactions. 

까ie principle ideas of this the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 the Haeng Chym 

is divided into three parts in this thesis. 

1st part: It shows that the six kinds of reactions occur from the excess and 

deficiency of yin-yang(陰陽) which is due to each different constitution(體質) in the 

acupuncture. 

2nd part: It explains the excessive visceral-qi(購氣) which is due to congenital 

constitution and the needling reaction which appears among the man of 

overabundant yang(重陽之A). It shows needling reaction of the man who has a little 

yin among the man of overabundant yang. 

3rd part: It explains the quick and slow of the reaction which occurred in the 

acupuncture, the presence of reaction by the times of acupuncture, abnormal rising 

of qi, bad needling reaction in the acupuncture and the side effect by frequent 

acupuncture. 

Key words: Haeng Chym, constitution, needling reaction 

| . 縮論

r行鐵」은 《靈樞》 第六十七에, 《太素〉에는 

卷二十三 r量氣刺」에, 《甲ζ經》에는 卷-第十

六에, 《類經》에는 卷二十 r鐵刺類行鐵氣血六不

同」으로 나뉘어 編述되어 있다 

本篇을 三節로 나눌 수 있는데 本篇의 주요내 

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第--節에서는 사람의 體質

200 

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陰陽之氣가 偏盛偏흉한 차 

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刺鍵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논하였고, 第二節에서 

는 陽이 偏盛한 重陽之A의 刺鐵時 반응과 체질적 

특성 및 이로 인한 有餘한 職氣에 대해 언급하였 

으며, 重陽之A 가운데에 陰이 약간 있는 者의 刺

鐵 반응에 대하여 논하였고, 第三節에서는 刺鐵할 

때에 나타나는 刺鐵反應의 빠르고 느림과 刺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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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고 척음에 따른 반웅의 有無와 刺鐵할 때에 나 

타날 수 있는 불량한 반웅인 氣遍과 여러 차례의 

刺鐵으로 인하여 病이 더욱 甚해지는 경우에 대하 

여 언급하였마 

本篇 첫머리에 黃帝가 六種의 不同한 반응에 

대하여 정운하였2...나, 末尾에서 두 질문을 합하여 

한 가지로 대답한 것으로 볼 때, 전해져 내려오는 

과정중에 혹 缺文이나 錯簡이 있지 않았을까 의섬 

스렵다. 또한 末尾에서 鐵刺할 때 醫師의 과실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이는 後學에게 깊이 경계하여 

깨우치게 하는 바이며, 刺鐵 操作의 정확도가 治

擔效果와 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논술한 本篇

은 鐵治橋時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하여 중요한 가르침을 제시한 내용이 담겨있마 

그러나, 문장이 생략된 곳이 있고 古文으로 되 

어있어 이해하기가 어렵고, 잘못하여 바뀐 글자도 

많아 본래의 취지를 파약하는데 어려웅이 있으므 

로‘ 諸家의 註釋을 比較하여 본 뜻에 합당한 의미 

를 밝혀내어 마시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아래와 같 

이 연구하였마 

II . 昭究方法 및 資料

1. 짧究方法 

본 篇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原文을 내용 

별로 三節로 나누고, iE文과 註釋의 原文에 縣P±

를 하였으며 , 校敏字句解·較註考察·直譯·意譯의 順

으로 연구하였다. 

가 iE文의 底本은 聚珍做宋版印本 《黃帝內經

靈樞》로 하였마 

나 任應秋의 《黃帝內經章句索링|〉과 張介쫓 

의 《類經〉과 河北醫學院의 《靈樞經校釋

『靈樞 • 行鏡篇』메 對한 liJf究

〉을 창고하여 그 내용을 三節로 나누었다. 

다. 縣此는 전래의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가능 

한 현대화하였마. 

라 校敏은 r表--」의 문헌을 토대로 조사하였 

마 

마 字句解는 各家의 註釋을 비교 참조하여 原

文의 뜻에 가장 합당하마고 인정되는 音과 

칩ii을 선돼하였다 

바. 較註는 r表二」의 9종 鼎究資料의 註釋들을 

같은 내용별로 모았으며, 그 가운데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異見의 대상 

이 되는 註를 국역하고 ‘@’로 표시하였으 

며, 註釋의 原文들은 각주처리하여 참고하 

도록 하였다. 

사 直譯은 正文의 문볍에 충실하도록 하였마. 

아 意譯은 校빼의 고찰에서 校正한 내용과 較

註에서 확정한 註釋의 내용을 따라 함축된 

의미까지도 數함하여 해석하였다 

자 本 冊究에 사용한 각종 부호는 校歡에 ‘00) ’, 

字句解에 ‘(0이’, 較註에 '(00]’, 引用文歡에 

‘<00>’, 文厭의 章節에 ·roo」’等이며, 뼈l註 

는 '!), 2), 3), 4)……’의 일련번호로 표기하였 

다 

2. 짧究寶料 

〈表.一〉 校動 書名 빛 略稱

짧號 書 名 略稱

靈離注歸/ |日本田中淸
靈樞經校釋 左衛門刻本

日刻本

2 黃帝內經太素 太素

黃帝鐵갓甲Z」經 甲 "G

4 類經 類經

5 張馬合注本 黃帝內經素問靈樞 張馬合本

20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大韓原典醫史學會誌 Vol. 12-2 

〈表二〉 較註 書目 및 略稱

쩔 註釋

했 家

1 楊上善

2 馬時

3 張介賣

4 張志觸
5 黃元細
판波元 

6 簡

7 楊維傑

8 탱~靈春 

河北醫

9 學院

|||,本

時代

階

明

明

淸

1756年

1808年

1976年

1981年

1982年

든A‘ 
Rllll 

書 目

黃帝內經太素

黃帝內經靈樞注證

發微

쫓흉*포 

靈樞集注

靈樞縣解

靈樞識

黃帝內經靈樞譯解

黃帝內經靈樞校注
든P표口를IT-'F 

靈樞經校釋

略

稱

楊

馬

景

f옴 
張

更

ft 
波

譯

解
득P표口 

譯

校

釋

다 

4) 或鐵E出. 《語譯〉과 《校釋》에는 “모두 

‘E出’ 다음에 ‘而’자를 넣어서 ‘或鐵E出而’로 고쳐 

야 아래의 ’鐵E出而氣獨行者’와 운율이 일치한다 ” 

고하였다 

5) 或數刺· 《甲Z」》 卷-第十六에는 ‘或數刺之’

로되어 있다 

6) 或數刺病益劇‘ 《甲ζ》 卷一第十六에는 ‘或

數행I]病益甚’으로 되어 있다 

7) 各不同形. 《語譯》에는 “《張注本〉과 楊注

에 의거하여 ‘各不同行’으로 고쳐 야 한다 ”고 하였 

다 

[字句解】

(1) 劇‘ 甚也, 심할 극 

[較註】

[1] 金聞九鐵於夫子而行之於百姓 百姓之血氣

各不同形 或神動而氣先鐵行 或氣與鐵相逢 或鐵E

出氣獨行 或數刺乃知 或發鐵而氣遊 或數刺病益劇

第一節 氣血의 不同으로 인한 6종의 刺鐵反應 凡此六者 各不同形 願聞其方

[原文】

黃帝問於破伯日 金聞九鐵於夫子하야 而行之於

百姓I)할새 百姓之血氣2)가 各不同形하야 或神動而

氣先鍵行3)하고 或氣與鐵相逢하고 或鐵E出4) 이어 

늘 氣獨行하고 或數刺5)라야 乃知하고 或發鍵而氣

팽하고 或數刺病益劇6)(1)하야 凡此六者가 各不同

形7)하니 願聞其方하노이 다 

[校動】

1) 行之於百姓· 《太素》 卷二十三 r量氣刺」에 

는 ‘行之百姓’으로 되어 있다 

2) 百姓之血氣· 《張馬合本》에는 ‘百姓之氣血’

로되어 있다 

3) 或神動而氣先鐵行‘ 《語譯》에는 “‘鐵’자가 

術文이 의싱되니 , ‘或神動而氣先行’으로 고쳐야 아 

래의 ‘故神動而氣先行’과 운율이 맞는다.”고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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楊은 “鐵法은 調氣로써 근본을 삼기 때문에 이 

여섯 가지는 氣의 行함을 물은 것이다 I)”고 하였 

고, 馬·景돔은 “鐵치료를 받는 사땀에는 이러한 여 

섯가지의 차이점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2)”고 하였 

고, 張은 “이것은 前章을 이어서 陰陽之A을 刺鐵

할 때에 鐵을 行함이 같지 않음을 論한 것이다 五

륨之A은 陰이 많고 左右太少之A은 陽이 많다 

百姓은 天下의 大聚이다 天地의 사이와 六合의 

안는 五行에서 벗어날 수 없고 사람도 또한 이에 

相應한다 ‘百姓之血氣各不同形’은 봄의 血氣에 많 

고 적음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六이라는 것은 重

陽之A과 陽中有陰之A과 陰陽和平之A과 多陰之

1) @楊; 夫鳥鍵之法은 以調氣鳳本이라 故로 此六者는 問氣

之行也라 

이 馬: 此는 帝以受鍵之A에 有六者之異 而間之也라 @景ffi:
言활鐵之A에 有此六者之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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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과 陰中有陽之A과 租][이 失敗한 경우를 말한 揮入하지 않아도 文意를 잘 파약할 수 있으므로 

다 3)”고 하였고, 升波는 ‘下文에서 ‘鐵入而氣遊’이 古典의 頂文은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옳다고 본 

라 했으니, 發鐵은 곧 鐵놓음을 이 른다는 것을 알 다. 

수 있다 4)”고 하였고, 《語譯》에서 “或鐵與氣相逢 3. I各不同形’에 대하여 《語譯》에서 《張注本

은 刺鐵한 뒤에 鐵感이 鐵을 따라 적시에 이르는 》과 楊~의 所據本에 의거하여 ’各不同行’으로 고 

것을 가리킨다. 氣遠은 鐵感이 느림을 가리킨 것 

이다 《素問·通平虛實論》의 王注에 ‘遊은 밟한 

것을 말한다 ’고 했다 劇은 성각항이다 《漢書楊

雄傳上》의 頻注에서 鄭民가 ’劇은 甚함이다 ’고 

한 것을 언용했고’ 《甲Z」〉에는 

어 있는데, 이것은 注釋文으로써 正文을 고친 것 

같다 方은 道理다 《廣雅釋굶二》에 ‘方은 義理

이다 ’고 했다 5)”고 하였다 

I考察】

〔校觀에 對한 考察〕

I. ’或神動而氣先鐵行’에 대하여 《語譯》에는 

’或神動而氣先行’으로 고쳐야 한다고 했는데, 제 2 

절에서 u皮伯의 대답에 ’神動而氣先行’이란 구절이 

쳐야 한다고 했는데, ‘形’字를 ‘行’字로 바꾸면 文意

가 確然해지지만, ‘形’字의 뜻에 드러나고 나타난 

다는 뜻이 있으므로 文章을 이해하는데 l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므로 頂文대로 두는 것이 옳다 

〔較註에 對한 考察〕

I. ‘發鐵’에 대하여 판波는 下鐵의 뜻이 라고 했 

는데, 3장에서 다시 ‘鐵入而氣遍’이라고 물은 문장 

이 있고, ’發鐵’을 技鐵의 뜻으로 보연 치료가 끝난 

후에 氣通이 발생하는 의마라서 상하 문장에서 논 

하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판波의 견해가 합 

당하다고 본다 

2. ‘氣행’에 대하여 《語譯》에서는 鐵感。l 느린 

것이라고 하여 앞의 ‘或氣與觀逢’에서 氣感이 빠 

있음을 살펴볼 때 ’鐵’字가 쩌文이므로 ’或빼動而氣 르게 온다는 말과 대조적인 의미로 보았으나, 氣

先行’으로 고쳐야 한다고 사료된다. 機가 遊行되연 鐵感이 느렬 수 있지만 여기서는 

2. ‘或鐵E出’에 대하여 《語譯〉·《校釋》에서 흉없感、이 느리다고 보는 것보다는 포괄적인 의미에 

’或鐵E出而’로 고쳐야 한다고 하였고, 下文에 ’或 서 氣의 운행이 遊行하여 여타의 반응이 나타나는 

鐵E出而氣獨府’의 句가 있어서 文章構成上‘而‘字 것으로 보는 것이 文意上 더 적합하다고 본다 

를 補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나, 而’字를 3. 劇’에 대하여 景옮과 《語譯》 等은病이 甚

잉 張; 此는 承前童하야꿇뻐j陰陽之人而行鐵之不同也라 夫五

훌之A은 多陰하고 左右太少之A은 多陽이라 렴姓者는 

天下之大쨌이라 蓋天地之間파 六合之內는 不離乎五요 而

A亦應之라 렴姓之血氣各不同形者는 謂形中之血氣有盛

有少tll라 六者는 謂重陽之A과 陽中有陰之A과 陰陽和lJZ

之A과 多陰之A과 陰中有陽之A과 及뼈I之所敗也라 
씨 ftilli: 下文에 죠鐵入而휠遊이라하니 乃知發鐵은 명]下鐵之 
謂라 

야 語譯; 或鐵與휠相逢은 물指鐵뻐~!&에 용l~핑隨鐵適時而至라 

氣遊은 指鐵F용遇라 素間通lJZ虛홈꿇王注에 행은 謂뚫也라 

하니라 없j은 嚴重이라 漢훌楊雄傳上觀注에 61鄭많하야 

劇은 甚tll라하고 甲ζ에 fF甚이나 似以注文改正文이라 

方은 道理라 廣雅釋굶二에 方은 옳也라하니라 

해지는 것이라고 했는데‘ 景옮 등과 같이 病이 염 

중해지고 甚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사료 

된다. 

4. ‘六’에 대하여 張志略은 重陽之A. 陽中有陰

之A, 陰陽和平之A‘ 多陰之A. 陰中有陽之A의 

서로 다른 다섯 가지 체질, 그리고 醫者의 과실로 

인한 경우를 더하여 ’六’을 注解하였는데, 志總과 

같이 결과론 적으로 해석하여도 文意上 별다른 문 

제가 없지만, 頂文에 확실히 여섯 가지의 刺鐵反

應에 대하여 기출되어 있으므로 ‘六’을 原文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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섯 가지 情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橋짧萬萬’로, 《校釋》에는 ‘高高’를 ’萬萬’로 고쳐 

본다 

I直譯]

黃帝가 u皮伯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九

鐵을 선생념에게 듣고서 百姓에게 施術해 보니 百

姓의 血氣가 각기 형상이 같지 아니하여 혹 神이 

움직여 氣가 鐵보다 빨리 운행하고, 혹 氣와 鐵이 

相逢하여 동시에 반응을 보이고, 혹 이미 技鐵하 

였거늘 氣가 홀로 운행하여 반응을 보이고, 혹 여 

러 번 刺鐵하여야 비로소 반응함을 알고, 혹 刺鐵

하면 氣가 팽行하고, 혹 여러 번 刺鐵하었을 때에 

病이 더욱 甚해져서 무릇 이 여섯 가지가 각각 나 

타나는 것이 같지 않으니, 원하건대 그 理致를 듣 

고싶습니다 

第二節 重陽之A의 刺鐵反應

I原文]

l技伯이 티 重陽之Ail은 其神易動하야 其氣易往

也니이다 

黃帝티 何謂重陽之A이 니잇고 

u皮伯티 重陽之A은 鎬鎬(I)高高2)(2)하며 言語善

淚3)하며 學足善高하며 心뼈之藏氣有餘하고 陽氣

惜盛而揚이라 故로 神動而氣先行하니이다 

黃帝티 重陽之A而神不先行者는 何也니잇고 

破伯이 日 此A은 願有陰者也4)일새니이다 

黃帝티 何以知其頭有陰也니잇고 

u皮伯이 티 多陽者多喜하고 多陰者多恐어늘 數

야 한다고 하였다. 

3) 짧足善高 《甲ι》 卷-第十六에는 ‘暴足喜

高’로 되어 있다 

4) 此A賴有陰者也‘ 《太素》 卷二十三 「量氣

刺」에는 ‘此A賴有陰者’로 되어 있다. 

5) 其陰陽之離合難‘ 《太素》 卷二十三 「量氣

刺J에는 ‘其陰陽之合難’으로 되어 있다. 

6) 其神不能先行也; 《甲ι》 卷-第十六에는 

’其神不能先行’£로 되어 있다 

I字句解]

(!) 鎬鎬(학학)· 《譯解〉에서는 “鎬鎬은 火熱

이 熾盛한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火의 熱한 뜻을 

본떠서 형용한 것이다”고 하였다 

(2) 高高(고고): 《譯解》에서 “高高는 비굴하 

지 않는 모양을 형용한 것이다”고 하였다 

I較註]

[1] 重陽之A 其神易動 其氣易往也 重陽之A

鎬鎬高高 言語善흉 짧足善高 ι、師之藏氣有餘 陽

氣淸盛而揚 故神動而氣先行·

楊은 “重陽之A은 陽이 有餘함을 말한 것이다 

鎬鎬萬萬는 그 사랑이 소탕하고 황홀함을 말한 것 

이다 五藏의 陰陽은 心師가 陽이고 府牌賢이 陰

이므로 心뼈가 有餘하연 陽이 경치게 된다 重陽

之A이 神이 웅칙 이자마자 氣가 바로 운행하는 것 

은 陽氣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鐵을 장고 놓 

짧者易解 故로 티賴有陰이요 其陰陽之離合。1 難5) 으려는 것만 봐도 神이 웅직이고 氣가 곧바로 운 

이라 故로 其神不能先行也6) 니이다 행하니 鍵이 플어가기를 기다릴 것도 없이 그 사 

I校 鋼] 람은 미약한 刺軟을 주기가 쉽다6)”고 하였고, 馬

1) 重陽之A 《甲ι〉 卷一第十六에는 重陽之 景룸張·黃‘《譯解》에서 “이것은 윗 글을 이어 神

盛x으로 되어 있다 

2) 鎬鎬高高 《太素》 卷二十三「量氣刺」에는 

鎬鎬萬萬’로, 《甲ι》 卷一第十六에는 ‘橋橋萬萬’

로 되어 있는데, 《語譯》에는 《甲Z」》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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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楊; 重陽之A은 謂陽有餘也라 鎬鎬홈홈는 름其A짧1£1)2 

라 五戰陰陽者는 心뼈罵陽이오 lff-R뽕賢篇陰 故로 心뼈有 

餘뚫重陽lli라 重陽之A이 其神繼動하고 其氣영]行은 以陽

氣多也로 故로 見持짧欲삐j하면 神動하고 其氣영fl行하니 

不待짧l이라도 其人與之삐|微없易也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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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움직 이고 氣가 鐵보다 먼저 行하는 者는 반드 [2] 重陽之A而神不先行者何也 此A願有陰者也

시 그 사람이 重陽之A임을 말한 것이다. 重陽之 何以知其隨有陰也 多陽者多喜 多陰者多愁 數愁者

A이 神이 i쉽게 움직이고氣가 쉽게 왕래하는 것 易解故日願有陰其陰陽之離合難故其神不能先行

은 어떤 까닭인가? 바로 鎬鎬하여 上갖하는 氣勢 也;

가 있으며, 高高하여 비굴한 마음이 없으며, 언어 楊馬·景폼黃·《譯解》에는”光明하고 밝음은 陽

는 아주 급하며, 결을 때 다리를 드는 것이 얘우 

높으며, 그 心뼈가 장부에 있어서 騙氣가 有餘하 

고 陽氣는 衛氣。l므로, 氣가 매끄럽고 盛하며 위 

로오르기 때운이다. 그러므로刺鐵할때에 그神 

이 협게 움직이고 氣가 鐵보다 앞서서 行하는 것 

이다. 7)”고 하였고, 《語譯》·〈校釋》에서 ”往은 

이른다는 뜻이다 〈廣雅

다 ’고 했다 %힘”홉高高는 여기서 陽氣가 熾盛한 오 

양을 형용한 것이다. 揚은 흩어진다는 뜻이다 <

周易》 央함에 ‘揚手王底’이라 하였는데, 鄭注에 

‘揚은 越(달아남)이다.’고 했으니 , 越字는 散과 갇 

은 뜻이다 8)”고 하였다. 

깨 @馬. 此는 承上文하야 而릅神動而월先鐵以行者는 必其댐 

重陽之)d섭라 夫重陽之人이 輔易動而월易往者는 何짧오 

正以鎬鎬而有上썼之勢하며 흉高而無뾰屆之心하며 以릅 

語則善急하며 以學足則甚高하며 其ι、뼈tt上之藏월는 更

篇有餘요 而陽붉者는 衛氣也니 F몹盛而錫이라 故로 用鐵

之際에 其神易動而뚫先鐵而行也라 O景륙; 重陽之A은 

陽腦者t꾀라 鎬짧은 明盛鏡라 高高는 不屆之謂라 心師없 

二陽之藏이요 陽뚫f몹盛而揚이라 故로 神易於動하고 氣先

鍵而行也라 O張; 此는 릅重陽之A의 神氣之易行t꾀라 夫

五藏은 內合五行하고 外合五품하며 三陰之所主也로대 心

師는 居上홉陽이오 llf뽑牌는 居下짧陰이니 陰中有陽tl!라 

重陽之A者는 手足左右太少之三陽과 及心師之藏월有餘 

者tl!니 鎬鎬흉高는 乃手三陽之在上也요 를語善흙은 陰中
之陽在中也요 題足善高는 足三陽之在下也라 •G、藏神하고 

師主氣하니 ,G,뼈之藏氣有餘하고 陽氣f몹盛而觸이라 故로 

神動而뚫先行tl!라 O黃; 鎬鎬高高는 氣高而錫也라 O譯

解; 重陽之人은 是指偏重於陽分的A이라 心뼈는 都.I於

陽鷹이어늘 ι、藏神하고 師主氣하니 心師之鷹뚫有餘는 就
f흘形容心神此1!£하고 llili휠充足이라 所以로 神뚫易於衝動 

하고 $$뻐l的敏感性恨彈이라 
에 語譯; 重陽之人은 謂陽有餘라 廣雅釋話-에 往은 至也라 

하니라 @校釋; 往은 至的意思라 廣雅釋굶-에 往은 至也

라하니라 鎬鎬高高는 遺훌形容陽뭘熾盛的樣子라 鎭은 散

의 德이요 沈뿜하고 1!11聲함은 陰의 성질이니, 陽

。1 많으연 기빼하걸 잘하고l 陰이 많으면 성을 자 

주 낸다 그러나 자주 성내는 것은 약간 陰이 있기 

때문이고, 4쉽게 풀리는 것은 陽에 근본하기 때운 

이다. 陽 가운데에 陰이 있으연 陽이 陰의 얽매임 

을 변하지 옷하기 혜문에 離合이 어려워 神이 먼 

저 行하지 못하는 것이 다,9)”고 하였고, 張은 “心은 

陽中의 太陽이요 딴은 陰中의 少陽이며, 心은 喜

를 주관하고 Jlf은 愁를 주관하며 , ι、은 神을 간직 

하고 Jlf은 짧을 간직하는데 塊은 神을 따라 왕래 

한다 神이 움직이고 氣가 먼저 行한다는 것은 神

과塊이 서로 떨어진 것이고, 陽。l 많은데 陰이 약 

간 있다는 것은 陰陽이 서로 合한 것이다 陰陽이 

떨어지고 合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神과 짧이 

合하게 되면 그 神이 먼저 行하지 봇하는 것이다 

的惠思라 易央에 揚千王展이라한대 鄭注에 規은 越也라 

하니 越字는 與散으로 同義라 
에 楊; 멈有重陽하면 要待鐵入에 其氣方行 故로 須問之라 欲

知重陽仍有陰者인댄 候之면 可知라 但A多陽者는 其心多

喜하고 多陰者는 多흉하니 仍有數흉易解는 ~是重陽有陰

A也라 重陽有陰A은 其월不得先鐵行이라 O馬; 然이나 

有重陽之A而神不先行者는 陽中隨有陰也라 凡多陽之A

은 必多喜하고 多陰之A은 必多짧하니 堆此重陽之A而짧 

亦數有로대 但比重陰之A이면 則易解耳니 故로 日願有陰

也라 蓋以陽中有陰則陽없陰뿜니 初雖$$入而與陽合하나 

又因陰짧而復相離라 其神월不能易動 而先鐵以行也는 以

此라 @景ffi: 光明奭期은 陽之德tl!요 沈빼뼈c은 陰之性

也니 故로 多陽則多흉하고 多陰則多짧라 **이나 數짧者 

는 願有陰也요 易解者는 *乎陽也라 陽中有陰하면 未免

陽옮陰累 故로 其離合難而神不能先行也라 O黃: 數짧而 

易解는 數흉而易消也라 易解는 是其陽多요 數흉는 是其

有陰 故로 日願有陰也라 O譯解; 陰陽之離合難은 是指陽

中有陰이나 陰陽不平짧하야 월血tt全身運行에 離合버入 

也 不흙全正常하니 所以로 敏짧性比較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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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文에서 ‘氣先行’이라 하였고, 여기서는 ‘神不能先 는 ’萬萬’는 氣薰하여 나오는 모양으로 氣盛한 것 

行’이라 했는데, 대개 氣가 行하면 神이 行하고 神 을 가리킨다고 하여 原文대로 ‘高高’로 하면 文義

이 行하면 氣가 行하는 것이니 神과 氣가 서로 따 가 통하기 어려우므로 高高’를 ‘萬萬’로 고쳐야 한 

라다닌다 무릇 鐵을 놓는 사람은 神을 얻고 氣를 다고 하였£나, 諸家플。l ‘高高’에 대하여 뿜屆한 

取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나, 그러나 神은 쉽게 웅 마음이 없는 모양을 형용한 것£로 풀이하였고, 

직이려함이 있고 氣는 쉽게 왕래하려함이 있기 때 〈語譯〉〈校釋》의 글자를 바꾸어서 氣盛함을 

문에 여러 차례 刺鐵하였을 때 病이 더욱 심해지 형용한 글자로 본다면 앞의 l鎬鎬’과 형용하는 것 

는 것은 도리어 그 神과 氣가 손상된 것이다 4九뼈 。} 중복되므로 原文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타당하 

옳이 ‘喜는 心의 志요, 恐는 땀의 志다 자주 성내 다고 본다 

는 者가 쉽게 풀리는 것은 그 사람이 쉽게 성내고 〔較註에 對한 考察〕

쉽게 풀어짐을 말한 것이니, 重陽之A에 약간 陰 l. ‘往’에 대하여 〈校釋》 등에서 至의 뜻이라 

이 있기 때운이다 대개 陰이 많은者가자주성을 고했는데,文意上‘往’을왕래함혹 간다는뜻으로 

내지만, 이것은 陽 가운데에 陰이 있는 것이기 때 해석하는 것보다는 《校釋》 둥과 같이 刺鐵하여 

문에 쉽게 생내고 또 쉽게 풀어지는 것이다 고 했 氣가 이른다는 뜻으로 보아야 의미가 확실하게 전 

다 l이”고 하였고, 판波는 ‘“陰陽之離合難은 諸說이 달될 수 있다고 본다 

각기 다른데, 누가 옳은 지를 알지 못하겠다 아마 2. %힘鎬高高에 대하여 馬時 등은 陽氣가 有餘

여기서는 《陰陽離合論〉의 離合。l므로 곧 開聞 하여 火熱이 熾盛하고 뿜屆한 마음이 없는 것이다 

樞의 의마얼 것이다 ll)”고 하였고, 《語譯》에서 고 注解하였고, 景몸은 明盛하고 不屆하는 것이라 

“願는 조금 적다는 것 이다 《廣雅·釋굶三〉에 ‘願 고 했으며 , 黃元細는 ‘氣高而揚’이라고 했는데, 諸

는 少이 다 ’라고 했다 12)”고 하였다 家들이 모두 비슷한 뜻으로 注釋하였으나, ’鎬鎬’

I考 察l 은 重陽之A이 陽多陰少하여 陽熱。l 盛하여 氣勢

〔校勳에 對한 考察〕 가 上行하고 熾盛한 모양을 형용한 것이고, ‘高高’

l. ‘鎬橋高高’에 對하여 《語譯》·《校釋》에서 는 馬時景몸과 같이 뿜屆한 마음이 없음을 형용한 

것으로 보아야 重陽之A의 외모와 마음을 나누어 

1이 張; ·~、罵陽中之太陽이오 !If鳥陰中之少陽이며 心主홈하 

고 맑主용하며 心藏神하고 !If藏뼈하니 짧은 隨神以往來

者也라 神動而월先行者는 神짧之相離也요 重陽而隨有陰

者는 陰陽之相合也라 陰陽之離合難 故로 神與짧合則其神 

이 不能先行찾라 上文에 日월先行이라하고 此則日神不能

先行이라하니 蓋氣行則神行하고 神行則윌行하니 神붉之 

相隨也라 夫行鐘者는 貴在得神取월나 然而神有易動하고 

월有易往하니 是以로 數뻐j而病益甚者는 反陽其神氣也라 

itlrti:~이 日룡앓心志요 흉짧!If志라 數TB.者易解는 言其A
易흉而易解者니 重陽之A에 願有陰也일새라 蓋多陰者多

흉하나 此는 陽中之陰 故로 易흉而易解也라 
11) 퓨彼‘ 陰陽之離合難은 諸짧各異하니 未知執f플라 蓋此는 

陰陽離合論之離合이니 乃開圍樞之義라 
12) 語譯. 願‘는 略微라 廣雅釋話三에 題는 少ill라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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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용한 것이 되어 의마가 더욱 명확해진다고 본 

다 

3. ‘揚’에 대하여 《校釋》에서 散의 뜻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陽의 屬性 중 흩어진다는 의마 

보다는 陽氣가 浮越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4. ‘隨에 대하여 〈語譯》에서 조금, 적음이 라 

고 했는데, 原文을 유추해 볼 때 重陽之A이 원래 

多陽한 體質。l지만, 重陽之A 가운데에도 또 陰。1

좀더 많은 사람이 있으므로 ‘賴는 앞 節의 重陽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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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보다 조금 더 많은 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다 

I直譯I

뼈伯이 대답하기를, 重陽之A은 神이 쉽게 激

動하고, 氣가 쉽게 이릅니다 

黃帝가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을 重陽之A이 

라고 합니까? 

뼈伯이 대답하기를, 重陽之A은 鎬鎬하고 高高

하며, 말이 매우 빠르며, 결을 때 다리를 높이 드 

는데, 이 사람은 心과 師의 &옳氣가 有餘하고 陽氣

가 消利하고 充盛하여 激揚하므로, 神이 激動하고 

氣가 먼저 行하는 것압니다 

黃帝가 말씀하시기를, 重陽之A인데, 神이 먼 

저 行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으로 그러합니까? 

l뼈伯이 대답하기를, 이 사람은 약간 陰이 있는 

者입니다 

黃帝가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陰이 약간 있 

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靈樞 , 行鎬篇』에 對한 맑究 

~빚伯이 日 此A之多陰而少陽7)하야 其氣沈而氣

往難.8) 故로 數刺라야 乃知也9) 니 이 다 

黃帝日 鐵入而氣遊者10)는 何氣使然이니잇고 

u빚伯이 日 其氣遠與其數刺病益甚者는 非陰陽之

氣II)와 浮沈之勢也니 此는 皆租之所敗12)어나 工之

所失이요 其形氣無過寫13)이 니 이 다 

I校動l

I) 陰陽和調而血氣演澤淸~IJ故 〈太素》 卷二

十三 r量氣刺j에는 ‘陰陽和調而血氣掉澤消利’로, 

《甲ζ〉 卷-第十六에는 ’陰陽和調者血氣掉澤消

利故’로, 《張馬合本》에는 ‘陰陽和調而血氣掉潤

消利故’로되어 있다 

2) 鐵E出而氣獨行者; 《太素》 卷二十三 r量

氣刺j에는 ’鐵以出而氣獨行者’로 되어 있다 

3) 其陰氣多而陽氣少 《甲~》 卷-第十六에 

는 ‘其陰多而陽少’로 되어 있는데‘ 《語譯〉《校釋

〉에는 모두 ‘其陰多而陽少’효 고쳐 야 한다고 하였 

다 

l뼈伯이 대답하기를, 陽이 많은 者는 기뻐하걸 4) 陰氣,沈而陽氣浮者內藏; 〈太素》 卷二十三

찰하고, 陰이 많은 者는 성내걸 잘하는데, 자주 성 r量氣刺j에는 ‘陰氣沈而陽氣浮沈者藏’£로, 《張

내는 者가 쉽게 풀어지므로 약간 陰이 있다고 한 馬合本》에는 ’陰氣沈而陽氣浮沈者內藏’으로 되어 

것이니, 그 陰陽이 離合하기 어려우므로 神이 먼 있는데, 《校釋》에는 ‘陰氣沈而陽氣浮沈者內藏’

저 行할 수 없습니다 

第三節. 五種의 刺鐵反應

I原文I

黃帝日 其氣與鐵텀逢은 奈何니잇고 

l技伯이 日 陰陽和調而血氣1명澤(I)惜利 故I)로 鐵

入而氣出훗而相逢也니이다 

黃帝日 鐵E出而氣獨行者2)는 何氣使然이 니잇 

고 

n맞伯이 日 其陰氣多而陽氣少3)하야 陰氣沈而陽

氣浮者 內藏4)이라 故로 鐵E出5)이어늘 氣乃隨其

後故로 獨行也니이다 

黃帝日 數刺乃知6)는 何氣使然이니잇고 

으로 고쳐야 한다고 하였다 

5) 鐵E出‘ 《太素》 卷二十三 r量氣刺j에는 

’鐵以出’로되어 있다 

6) 數刺乃知 〈太素》 卷二十三 r量氣빼j에는 

I數刺乃知者’로 되어 있다 

7) 此A之多陰而少陽; 《太素》 卷二十三 r量

氣刺j에는 ‘此A多陰而少陽’으로, 《甲ζ》 卷-第

十六에는 ’其多陰而少陽者’로 되어 있다‘ 

8) 其氣沈而氣往難. 《太素》 卷二十三 r量氣

刺」에는 ‘其氣沈而氣注難‘으로 되어 있다 

9) 數刺乃知也· 《甲ζ〉 卷-第十六에는 ’數刺

之乃知’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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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鐵入而氣遊者‘ 《太素》 卷二十三 r量氣 것이다 陰氣가 많고 陽氣가 적은 者는 陰氣는 沈

刺」에는 ‘鐵入而遊者’로 되어 있고, 판波는 ”上下文 下하고 陽氣는 浮上하여 陰陽이 서로 떨어진다 

例를 보면 이 아래에 ’其數刺病益甚者’ 7字가 빠진 

것같다”고 하였다 

j l) 非陰陽之氣; 《甲Z」》 卷--第十六에는 ‘非

陰陽之氣也’로 되어 있다 

12) 租之所敗‘ 《類經〉 卷二+ r鐵刺類」어}는 

嚴之所敗’로되어 있다 

13) 其形氣無過意; 〈甲"G》 卷一第+六에는 

‘其形氣無過也’로 되어 있다 

【字句解】

(I) 掉澤(뇨태). 《語譯》에서 ’‘掉澤은 i뭘潤함 

이 다 《素問·經絡論》 王注에 ‘浪는 演이다. 澤은 

潤波이다’고 했다”고 하였다 

【較註】

[ 1) 其氣與鐵相逢奈何 陰陽和調而血氣掉澤消利

故鐵入而氣出 흉而相逢也‘ 

楊馬·景폼張은 “이것은 위 글을 이어서 鐵을 받 

아들이는 氣가 鐵과 더불어 相逢한다는 것은 그 

氣가 반응을 나타냉이 빠르기 때문에 相逢하는 것 

임을 말하였다. 바로 이런 사람은 陰陽의 各經이 

서로 調和를 이루어 血氣가 潤澤하기 때문에 그러 

한 것이다 13)”고 하였다 

[2] 鐵E出而氣獨行者 何氣使然 其陰氣,多而陽

氣,少 陰氣沈而陽氣浮者內藏 故鐵E出 氣乃隨其後

故獨行也.

楊景폼張은 “徐振公。1 l 。1 것은 陰이 많은 사람 

은 鐵이 이미 나왔으나 陰氣만 홀로 行함을 말한 

13) 楊; 陰屬和平之人은 以其윌和故로 鍵入빙]휠應相逢者也 

라 @馬: 此는 承上文하야 而言풍鐵之뭘가 有與鐵相逢者

는 以其氣之버速而相逢也라 正以此A者는 陰陽各짧이 相

鳥調和而血월1볕澤故耳라 O景굶; 相逢者는 廳入에 휠엉] 

至니 를其應之速t섭라 O張; 徐振상이 日此는 를陰陽和.ljZ 
之A은 血휠1f.i澤f몹띔j 故로 월出홍而與鐵相逢tlJ라하니라 

뾰{@玉이 日謂陰陽之휠皆應子鐵이라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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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鐵이 이미 나오게 되면 微微한 陽氣가 

鐵을 따라 밖A로 흘러나오고 陰氣는 흘로 안에서 

行하는데, 이는 陰陽이 화합하지 못하여 서로 분 

담하여 지컬 수 없어서 微微한 陽氣가 쉽게 이탈 

한 것이다.’고 했다‘ 14)”고 하였고, 馬는 “이것은 鐵

이 이마 나왔A나 氣만 홀로 行하는 것은 바로 陰

氣가 많아서 얀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鐵이 바록 

나왔으나 氣는 뒤쫓아 홀로 行함을 말한 것이다 

陰氣는 營氣‘ 陽氣는 衛氣를 말하니 下文도 마찬 

가지 마 IS)”고 하였고l f관波는 “馬κ가 ‘陰氣는 營氣

이고 陽氣는 衛氣니 下文도 마찬가지다 ’고 하였는 

데, 馬民의 注解가 옳지 않은 것 같다 16)"고 하였 

고, 《譯解》에는 ‘’獨行은 비록 이미 技鐵하였으 

나, 그 뒤에 반응이 있음을 形容한 것이다. 上述한 

鍵을 놓자마자 바로 반응이 있는 相逢과 비교해보 

면 이것은 鐵을 이마 뽑은 뒤에 반응이 있는 것이 

므로 獨行이라 말한 것이다. l 7)”고 하였다. 

[3] 數刺乃知 何氣使然 此A之多陰而少陽 其氣

沈而氣往難 故數행!}乃知也· 

楊《語譯》에는 “知는 病이 낫는 것이니, 그 사 

1이 揚; 多陰少陽之人은 陰휠深而內藏 故로 버鐵後에 월獨行 

tlJ라 O景룸’ 陰性運羅하고 其월內藏 故로 陰多於陽者는 

其鐵E버이어늘 휠乃隨後而獨行tlJ라 @張: 徐振公이 日

此는 言多陰之人은 鐵E버而陰휠獨行tlJ라 其陰氣多而陽

붉少者는 陰휠沈而陽휠쁨하야 陰陽之相짧tlJ라 故로 鐵E

버則微陽之휠는 隨鐵外뻔하고 陰휠는 獨行千內하니 此는 
陰陽不和하야 不能交相圖守하야 而微陽之易脫tlJ라하니 

라 
15) 馬; 此는 를有鐵E버而윌獨行者는 正以陰붉多而內藏 故

로 鍵雖버이나 而휠는 乃隨後以獨行tlJ라 陰휠者는 營휠 

tlJ요 陽붉者는 爾휠tlJ니 下文同이라 
16) 퓨波; 馬공陰휠者는 營氣tlJ요 陽휠者는 衛붉也니 下文同

이라하니 馬뾰恐非라 

17) 뚫解; 獨行은 是形容雖E버鐵이나 但仍有反應的意思라 

因和上述鐵下立없]뚫生反應的相逢來對比면 這題f를it2取 

出而仍有反應이니 所以稱훌獨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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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陰이 많고 陽이 적어 氣가 宣짧하기 어려우 工이 손상시킨 것이고, 上;[이 실수한 것이다 21)’ 

므로 여러 번 刺鐵해야 비로소 病이 낫게 됨을 얀 고 하였다. 

다는 것이마 18)”고 하였고 馬·景옮張은 “이것도 I考 察】

또한 陰이 막혔기 때문에 氣의 왕래가 어렵게 된 〔校敏에 對한 考察〕

것이다 往은 이른다는 뜻이다 上節과 비교하연 

이것이 더욱 심하게 막힌 것이다19)”고 하였다 

[4] 鐵入而氣連者 何氣使然 其氣遠與其數刺 病

益甚者 非陰陽之氣浮沈之勢也 此皆뼈之所敗 上之

所失其形氣無過馬.

楊馬景옮張은 “이것은 鐵이 들어가면 氣가 遊

上하는 것은 곧 醫師가 刺鐵法을 잘못한 것임을 

말한 것이다. 鐵이 들어가면 氣가 遊上하는 것과 

여러 번 刺鐵하여 病이 더욱 甚해지는 경우는 陰

氣와 陽氣가 浮沈하는 작용으로 안한 것이 아니 

다 다만 營氣는 沈下하는 것을 주관하고, 衛氣는 

浮上함을 주관하므로 衛氣를 刺鐵할 때는 양게 刺

鐵하여야 하고, 營氣를 刺鐵할 때에는 김이 刺鐵

해야 하거늘, 이제 鐵이 들어가면 氣가 遊h하는 

것은 다만 얄게 刺鐵하여야 하는데 도리어 감이 

刺鐵하고, 깊이 刺鐵하여야 하는데 도리어 얄게 

째I]鐵했기 때운에 鐵이 들어 가면 氣가 팽上하는 젓 

이다. 그러므로 鐵을 사용하는 자는 다들 그 形氣

를 살펴서 지나치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 

다 때)”고 하였고, 黃은 “租之所敗와 上之所失은 租

18) 楊; 知者는 病愈벼니 其A이 陰多陽少하야 其월難宣 故

로 數뼈j라야 方愈也라 O語譯: 知는 病愈라 
19) 馬; 此는 言A有數뻐j而始知者는 以其陰氣多而沈벼니 蓋

比上節之沈이면 則又沈之甚몇라 @景ffi: 此도 亦陰뿜故 

로 氣往댐難이라 往은 至也라 較之上節이면 則此없更甚 

耳라 O張; 徐振公·01 日此는 릅陰中有陽之人이 數빠j而始 

知也라 陰中有陽者는 多陰而少陽하야 其월沈而難千往來 

故로 數뻐j乃知니 此는 陰陽閒守子內也라 二節은 름多陰 

少陽之A에 有陰陽之相離者하고 有相守者니 陰陽離合之

道라 行$$者는 不可不知라하니라 f1Lrti:옳이 日多陰少陽

故로 陰陽不合이요 陰中有陽 故로 陰陽相w니 蓋陽生子

陰벼라하니라 

20) 楊; 뻐j之令A氣遊하고 又뼈l之病甚者는 皆是醫土不知氣

I. ‘其陰氣多而陽氣少’에 대하여 《語譯》과 <

校釋》에서는 《甲ζ經》을 근거로 ‘其陰多而陽

少’로 고쳐야 上下節의 重陽之A. A之多陰而少陽

등과 같이 陰多陽少之A을 가리키게 된다고 했는 

데, 原文대로 하여도 文意를 파악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지만, 체질의 陰陽多少로 보는 것이 

더욱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되묘로 《語譯》 등처 

럼 ’其陰多而陽少’로 고치는 것이 옳다고 본다. 

2. ‘陰氣沈而陽氣浮者內藏’에 대하여 《太素》

에는 ‘陰氣沈而陽氣浮 沈者藏’a로, 《張馬合本》

에는 ‘陰氣沈而陽氣浮 沈者內藏’으로 되어 있어 이 

를 근거로 《校釋》에는 ‘陰氣沈而陽氣浮沈者內

藏’으로 고쳐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本節은 陰이 

많고 陽이 적은 자에게 일어나는 刺鐵反應을 설명 

하는 것으로 陰氣는 가라앉고 陽氣는 떠오른다는 

之쁨沈이오 非是陰陽形氣之過也라 @馬; 此는 릅有$$入 

而氣道者는 乃§I之失其鐵法也라 凡鐵入而氣道과 與數

뼈|而病益甚은 非陰陽之氣有뿜沈之勢也라 特以營氣主沈

하고 衝氣主浮故로 뼈l衛當**하고 뼈l營當~이어늘 今鐵入

而氣道者는 特以宜뺑而反深之하고 宜深而反뺑之하니 所

以鐵入而氣遊也라 故로 凡用鐵者는 皆當屬其形월而뼈使 

過뚫可也라 O景ffi: 훨從뼈失이면 何쭉氣遊이며 補$옹뽑 

宜면 何ti,病益甚이리오 凡若此者는 乃짧之所敗所失이오 

非陰陽表훌形氣之過也라 O張: 餘振公이 日重陽之A은 

其神易動하고 其월易往하야 神붉之易散벼라 多陰之A은 

氣隨짧버하야 徵陽之易脫也라 陰陽有離有合하고 氣之有

쁨有沈하니 組I이 不쩌]浮沈離合之道而失之하야 以致數

삐l而病益甚也라 夫五音之形은 陰월多而陽뚫少하고 1i.右

太少之形은 陽氣多而陰氣少 故로 홉用$$者는 調其陰陽而

使形氣之無過몸이라하니라 f1Lrti:흉이 日神氣者는 五載之
神氣벼라 重陽之A을 使神월外뼈면 則愈t其陰윷라 多陰

少陽之A을 使陽룡뼈鐵而버이면 則愈t其陽몇라 此는 皆

租I之所敗요 I之所失也라하니라 
21) 黃; 租之所敗와 上之所失은 組I之所敗요 上I之所失벼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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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반적인 규칙을 말하고 그 뒤에 內藏되기 때문에 

氣의 운행이 늦어진다고 하였는데 l 만약 l沈’字를 

더 삽입하면 陰이 많아서 沈하는 者는 內藏되기 

때문에 氣의 운행이 늦어지는 것으로 해석되어 文

意가 더욱 명확해진다 그러묘로 《張馬合本〉과 

《校釋》의 주장처램 i沈’字를 넣는 것이 합당하다 

고본다 

〔較註에 對한考察〕 

1. l相逢’에 對하여 諸家들이 자세히 注解하지 

않았으나, 文意上으로 볼 때 刺鍵한 뒤에 곧바로 

得氣가 되어 鐵과 氣가 서로 강응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2. 陰氣와 陽氣에 대하여 馬는 營氣와 衛氣로 

풀이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판波는 잘못된 것이라 

고 하였다 어느 注釋도 營衛氣로 본 者‘가 없으며, 

만약 營氣나 衛氣로 해석한다면 體表와 體內를 운 

행하는 포괄적인 陽氣와 陰氣의 의미를 축소하게 

되고 아울러 陰多者와 陽多者 사이에는 氣가 行하 

는 깊이가 다름으로 인해서 得氣하는 시간이 차이 

가 나게 된다는 원래의 의마와 거리가 있으므로 

馬時의 의견은 偏俠되었다고 본다 

3. l獨行’에 대하여 《譯解》에서 技鍵한 뒤에 

반응이 오는 것이라고 했는데, 위에 나온 相逢과 

반대로 刺鍵하였을 때 반응이 바로 일어나지 않고 

鍵을 뽑은 뒤에 반응이 더디게 오는 것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쉽다고 본다 

4. I數刺乃知’의 ‘知’에 대하여 楊~ 등은 病이 낫 

는 것이라고 하였지만, 여기서는 여러 번 刺鍵하 

여야氣가 반응함을 알수 있다고 하여 앞에 논한 

氣感의 속도에 차이가 있음을 논하고 있는 것이 

다 물론 得氣하연 病이 호전되어 낫게되므로 楊

과 《語譯》에서 이렇게 病이 낫는 것으로 풀이하 IV. 意
였지만, 病이 낫고 얀 낫고를 떠나서 氣感의 반응 

여부를 논한 것이으로 楊 등의 注解만으로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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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 있다고 본다‘ 

I直 譯I

黃帝가 말씀하시기를l 그 氣가 鐵과 함께 相逢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u皮伯이 대답하기를, 陰陽。} 調和되어 血氣7}

潤澤하고 消利하기 때문에 鐵이 들어가면 바로 氣

感。l 나타나 빠르게 相逢합니 다 

黃帝가 말씀하시기를, 鐵이 이미 나왔으나 氣

가 홀로 行하는 것은 어떤 氣가 그렇게 하는 것입 

니까? 

뼈伯이 대당하기를, 陰氣가 많고 陽氣가 적기 

때문에 陰氣는沈하고陽氣는浮하는 것이 陰多하 

여 안으로 酒藏되므로 鐵이 이미 나왔으나 氣가 

그 뒤를 따라 떠오르기 때문에 늦게 홀로 行하는 

것엽니다 

黃帝가 말씀하시기를, 여러 번 刺鐵하여야 바 

로소 알수 있는 것은어떤氣가 그렇게 하는 것업 

니까? 

u皮伯이 대망하기를, 이러한 사람은 陰이 많고 

陽이 적어서 그 氣가 沈濟하여 氣가 이르기 어렵 

기 때문에 여러 벤 刺鐵하여야 바로소 알 수 있는 

것엽니다 

黃帝가 말씀하시기를, 鐵이 들어간 뒤에 氣가 

上進하는 것은 어떤 氣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U皮伯。l 대답하기를, 氣가 上道함과 여러 벤 刺

鐵하였는데 病이 더욱 甚해지는 것은 陰陽氣의 多

少와 氣의 浮沈作用으로 인한 것이 아니묘로, 이 

것은 모두 어려석은 의사가 손상을 입힌 것이거나 

의사의 설수로 인한 것이지 形氣에는 허불이 없는 

것입니다 

햄
譯
 黃帝께서 u皮伯에게 묻기를 “내가 九鐵의 法을 

선생님께 듣고 백성을에게 이를 行하였으나l 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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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陰陽氣血이 각기 偏盛하기도 하고 偏哀하기 

도 하여 刺鐵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神氣가 쉽게 

움직여서 氣,의 반응이 鐵보다 빨리 오고, 어떤 경 

우에는 刺鐵한 뒤에 곧바로 氣의 반응이 오고, 어 

떤경우에는鐵을뽑고 난뒤에 반응이 늦게 단독 

으로 오고, 어떤 경우에는 여러 벤 刺鐵한 뒤에야 

비로소 반웅이 요거나 病이 나음을 알 수 있고, 어 

떤 경우에는 鐵을 놓은 뒤에 氣가 上遊하고, 어떤 

경우에는 여러 벤 刺鐵여도 病이 더욱 甚해져서 

이러한 여섯 가지 반응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렇게 되는 까닭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셨다 

u빛伯이 “陽이 偏盛한 重陽之A은 神氣가 쉽게 

『靈樞 • 行鏡篇』에 對한 昭究

離合出入。1 어 렵기 때문에 神氣가 앞의 重陽之A

처럼 빨리 이르지 옷하는 것입니다.”고 말하였다 

黃帝께서 “氣의 반웅이 刺鐵하자마자곧바로느 

껴지는 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라고 말씀하셨 

다 

u皮伯이 “이 사람은 陰陽。l 和平하고 調和로워서 

血氣가 潤澤하고 매끄렵기 때문에 鐵을 놓은 뒤에 

반응이 빨리 나타나 鐵과 氣가 동시에 서로 만나 

게 핍니다.”고 말하였다. 

黃帝께서 “鐵을 뽑은 뒤에 氣의 반웅이 되늦게 

오는 것은 어떤 氣가 그렇게 하는 것업니까?”라고 

말씀하셨다 

움직여서 刺鐵의 반응이 쉽게 나타냥니다”고 말 u皮伯。l “이 사람은 陰氣가 많고 陽氣가 적은 사 

하였다 람이라서 陰氣는 性質。l 沈하고 陽氣는 정정이 浮

黃帝께서 쩌떤 사람을 重陽之A이라 합니까? 越하는데, 陰氣가 많아 안에서 陽氣를 잡고 있음 

라고 말씀하셨다 

u빚伯이 “重陽之A은 陽氣가 偏盛하여 기운이 위 

로 熾盛하고 뿔屆한 마음이 없으며, 말을 빨리 하 

기를 좋아하며, 발을 높이 들면서 걷기를 좋아하 

는데, 이 사람은 心購과 뼈職의 氣運이 다른 사람 

보다 有餘하고 陽氣의 운행이 매끄렵고 盛하여 氣

運이 위로 떠오르기 때운에 神氣가 쉽게 움직여 

氣感이 빨리 옵니 다.”고 말하였다. 

黃帝께서 ’‘重陽之A인데도 神氣가 빨리 오지 않 

는 것은 무슨 까닭업 니까?”라고 말씀하셨다. 

u皮伯이 “이 사람은 앞의 重陽之A보다 약간의 

陰이 더 있기 때문입 니 다.”고 말하였다. 

黃帝께서 쩌떻게 그 사람이 약간의 陰이 더 있 

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라고 말씀하셨다. 

u皮伯이 ’‘陽氣가 많은 사람은 기빼하걸 잘하고, 

陰氣가 많은 사람은 성내걸 잘하는데, 이 사람은 

陰氣가 있어 자주 성내는 반연 陽氣로 인해 쉽게 

풀어지므로 약간의 陰氣가 있다고 한 것이니, 。1

런 까닭으로 陰氣와 陽氣가 偏盛偏흉하여 氣連의 

으로 鐵을 뽑은 뒤에야 陽氣가 그 뒤를 따라나오 

기 때문에 뒤늦게 혼자 오는 것입니다.”고 말하였 

다 

黃帝께서 ‘’여러 벤 刺鐵하여야 겨우 反應하거나 

病이 나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氣때문에 그런 

것업 니까?”라고 말씀하셨다 

u皮伯이 ‘이 사람은 陰氣가 많고 陽氣가 적은 사 

람인데, 氣連이 가라앉아 行하묘로 氣의 反應。l

이르기 어려우므로 여러 벤 刺鐵하여야 反應하거 

나 病이 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 말하였다. 

黃帝께서 ”鐵을 놓은 돼에 氣의 반응이 불량하 

게 上遊하는 것은 어떤 氣가 그렇게 작용하는 것 

업니까?”라고 말씀하셨다 

u皮伯이 ‘鐵을 놓온 뒤에 氣가 上遊하는 것과 여 

러 벤 刺鐵하였는데 病。l 더욱 섬해지는 것은 陰

陽의 偏盛偏哀로 인한 것도 아니고 氣機의 1$越하 

고 沈藏하는 작용 때문도 。}닙니다. 이것은 다 능 

력 이 부족한 醫師가 환자를 治癡하다가 잘못하여 

손상을 업혔거나 失手한 것이지 愚者의 形氣盛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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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업니다.”고 말하였다 

V. 結 .
댈
 
며
 

《靈樞行鐵篇》에 대하여 各家註를 比較 考察

한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요약하연 다음과 같다 

第-節에서 ’或神動而氣先鐵行’은 ‘或神動而氣

先行’으로 고치고‘ ’或鍵E出’은 ‘或鐵E出而’로 바 

꾸지 않는 것이 합당하며 , ‘發鐵’은 下鐵 즉 刺鍵의 

뜻으로 보고, ‘劇’은 病이 嚴重해지고 甚해지는 의 

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第二節에서 ’往’은 刺鐵하여 氣가 이른다는 뜻 

으로 보고, ’鎬鎬’은 륨이 학학이며 陽熱이 盛하여 

氣가 상행하고 熾盛하다는 뜻으로, ‘高高’는 ’萬萬’

로 바꿀 필요가 없£며 E용屆한 마음이 없다는 뜻 

으로 보아야 하고, ‘揚’은 ‘散’의 의마보다 浮越하다 

는 뜻으로, ‘願’는 조금이나 약간의 뜻으로 보는 것 

이 타당하마 

第三節에서 ’其陰氣多而陽氣少’는 體質의 陰陽

多少의 뜻하요로 ‘其陰多而陽少’로 고치고, ’陰氣沈

而陽氣浮者內藏’은 원문에 ‘沈!자를 넣어 야 뜻이 더 

욱 명확해지므로 ‘|똘氣沈而陽氣浮 沈者內藏’무로 

고치는 것이 타당하며 , ‘相逢’은 후II鐵한 뒤에 곧바 

로 得氣가 되어 鐵과 氣가 서로 강용한다는 뜻요 

로, ‘知’字는 刺鐵한 뒤에 氣感의 반응을 알게 된다 

는 뜻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參考文敵

1. 탱~露春, 賣帝內經靈樞校注語譯, -中社, 서 

울, 1992 

2. 升波元簡, 靈樞識, A民衛生出版社, 北京,

1984 

3. 馬時,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A民衛生出版

社, 北京, 1994 

212 

4. 馬聽張志總,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l 臺聯國

風出版社, 臺北, 1981 

5. 裵秉哲, 今釋黃帝內經靈樞. 成輔社, 서울, 

1995 . 

6.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臺聯國風出版社,

臺北, 1976 

7. 王泳, 新編黃帝內經素問‘ 大星文化社, 서울, 

1994 

8. 王7.k橫, 靈樞經, 臺灣中華書局‘ 臺北, 1972. 

9. 楊t善, 黃帝內經太素, 大星文1~11: . 서울, 

1986 

10. 楊上善著蕭延平 按, 黃帝內經太素, 年度未

詳

11. 龍伯堅, 黃帝內經搬論, 논장, 서울, 1990. 

12. 任應秋, 黃帝內經章句索引, A民衛生出版

社, 北京, 1986. 

13. 張介홀, 類經簡字本, 成輔社, 서울, 1982 

14. 張介홈, 類經正字本, 大星文化社, 서울, 

1982 

15. 陣쫓雷等編, 醫部全錄 醫經註釋下, A民衛

生出版社, 北京, 1988 

16. 河北醫學院, 靈樞經校釋, A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17 . 皇南識, 黃帝鐵갓甲ζ經, 宏業書局有限公

司, 臺北. 1976 

18. 皇南設著山東中뽑學院校뚫, 鐵슛甲LJ찜校 

釋, A民衛生出版社, 北京, 1979 

19. 黃元細, 靈樞應解, A民衛生出版社, 北京,

• 1990. 

20. 洪元植, 校빼直譯黃帝內經靈樞, 傳統文化

liff究會, 서울, 1994 

2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l 東洋醫學鼎究

院, 서울, 1985. 

22. 洪元植, 黃帝內經靈樞解釋, 高文社. 서울,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 - -.·.·• 

1994 

參考離典

I. 姜훌鎭, 進明中韓大解典, 進明出版社, 서울, 

1993 

2. 郞짧春, 黃帝內經詞典, 天律科學技術出版社,

天律1 1991 

3. 李相股, 漢韓大字典, 民聚書林, 서울, 1994 

4. 李熙昇, 國語大難典, 民聚書林, 서울, 1990 

5. 張登本 武長春 主編, 內經짧典, A民衛生出

版社, 北京, 1990 

6. 中文大蘇典編癡委員會, 中文大辦典, 中文大

蘇典出版部, 훌北, 1986 

7. 車柱環 外‘ 明文漢韓大字典, 明文堂, 서울, 

1984 

『靈樞 • 行鎬篇』메 對한 li}f究

21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Abstract
	Ⅰ. 緖論
	Ⅱ. 硏究方法 및 資料
	Ⅲ. 本論
	Ⅳ. 意譯
	Ⅴ. 結語
	參考文獻



